
정권 출범부터 ‘노동개혁’이란 위선적인 말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시정지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은 노동자들의 일방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는 ‘노조 없는 한국 사회’를 꿈꿔온 

자본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강철같은 단결과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을 

돌파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합원과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길들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자본과 정권의 굴종 요구에 단호히 ‘거부’로 맞섭시다. 정권과 자본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납부액 

15%를 주지 않을 테니 입맛에 맞게 움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비리 노조’라고 비난하고,  

공시해도 트집 잡습니다. 회계공시에 응했더니, 최근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별노조가 스스로 정한 하부

조직 체계와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생명입니다. 노조는 자본뿐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 검찰·대통령 업무추진비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저들의 뻔뻔하고 기만적인 요구를 당당히 거부 

합시다. 노조의 회계·감사자료와 현황은 조합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정지시에 맞서 함께 민주노조 금속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나섭시다. 민주적인 일터,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모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입니다. 이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이 노조 전임자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시작하자마자 금속노조를 

정조준해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탄압을 강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맙시다. 정부 노조탄압 저지를 핵심 목표와 과제로 결정해 산별노조 임단투 

전선에서 똘똘 뭉칩시다. 자본에 정부가 부추기는 대로 노조 탄압했다간 큰코다친다고, 정부에 더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옥죄면 금속산업을 멈추겠다고 강력히 경고합시다.

2월 28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모인 동지들의 소중한 결의와 결정을 무기 삼아 노조탄압 분쇄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섭시다.

[ 금속노조 위원장이 조합원과 대의원께 드리는 글 ]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2월 8일 

위원장 장창열


